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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리스마스 마켓을 나온 나는 브뤼겐 지구를 향해 발걸음

을 옮겼다. 그 쪽으로 다시 가는 이유는 베르겐후스 성터에 

가 보기 위해서다. 베르겐후스 성터는 베르겐 항구 옆에 남

아 있는 베르겐 요새 및 왕궁 옛터인데 노르웨이에서 가장 

오래되고 또 잘 보존되어 있는 석조 요새 건물이라고 한다. 

요새 탑이었던 로젠크란츠 타워와 왕궁 옛터인 하콘 홀이 

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두 건물을 둘러 볼 예정이었다. 

내 베르겐에서의 마지막 날은 이제 오

후로 접어들고 있었다. 가랑비가 흩뿌리

다가 맑게 갠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가득 

흘러가면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오

색의 햇빛을 투명하게 비쳐 주기도 했다. 

나는 브뤼겐 지구를 지나 베르겐 항구에

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베르

겐후스 성터로 부지런히 걸어갔다.

베르겐후스가 가까워오자 멀리 뾰족

한 탑이 보였다. 로젠크란츠 타워일 것

이다. 1270년 경에 지어진 중세기 스타일 

석조 타워는 요새와 왕궁의 경비에 결정

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하실에 동굴 던젼까지 있다고 들었

다. 그런데 타워 건물은 보수 공사를 하는지 철근과 푸른 장

막으로 둘러 싸여 있어 뾰족한 석탑 꼭대기 외에는 제 모습

을 분간하기 어려웠다. 겨울 비수기라 공사를 하는구나’생

각하며 베르겐후스로 들어가는 아치 입구에 이르렀을 때 

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며 가랑비가 또 뿌리기 시작했다. 

아치 입구를 통과해 베르겐후스 안으로 들어갔다. 한적한 

옛 성터에는 드문드문 석조건물들과 하얀 관리 건물들이 

서 있을 뿐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. 잔디는 아직 새

파랗게 가꾸고 있었지만 나무들은 앙상하고 새까맣게 말

라 을씨년스런 분위기이다. 베르겐후스 지도가 그려져 있

는 안내판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 보았다. 꽤 넓은 성터이다.

로젠크란츠 타워는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 하콘 홀에 가

보기로 하고 지도에서 확인했다.

46. 베르겐후스 성터

하콘 홀은 1200년 대에 지어진 노르웨이 왕궁이다. 완전

히 돌로 지어진 성인데 그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볼 수 없었

던 양식이고 당대 영국 중세 왕궁 건축양식과 비슷해서 영

국에서 건너 온 건축가가 지어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. 

중세기에 노르웨이 왕과 왕비가 살던 이 성은 제 2차 세계대

전 때 심하게 파손되어 그 후 보수를 거쳤으며 지금은 베르

겐 시의 행사나 콘서트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홀 

내부에 장식해 놓은 태피스트리가 장관

이라고 들었다.

지도를 보고 찾아 간 하콘 홀은 중세 

초기 고딕 식 석조 건물이었다. 오랜 풍

상을 견뎌 낸 돌 건물이 회색 하늘 아래 

말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은 어쩐지 한없

는 비감에 가득 차 있는 듯 했다. 건실하

게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 마다 푸른 이

끼가 끼어 있었고 위 쪽으로 올라 갈 수

록 물새들이 앉았다 간 흔적이 여기저기 

하얗게 보였다. 왕궁 건물 주위로는 노

르웨이 옛 수도 베르겐을 둘러 싸고 있

었던 요새의 흔적이 주춧돌로만 남아 있

었는데 그 돌 크기가 어마어마 해서 옛 요새의 규모를 가늠

할 수 있었다. 

나는 하콘 홀 주위를 빙빙 돌며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 보

았으나 영 보이지가 않았다. 난감해져서 멍하니 서 있는데 

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노르웨이 아줌마가 한 명 지나

갔다. 이 곳 직원일지 모른다 생각해서 입구가 어디 있는지 

아느냐고 물어보니 비수기라 현재 문을 닫고 있다는 대답

이 돌아 왔다. 할 수 없다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는데 그녀가 

날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본다. 로스엔젤레스에서 왔다

고 하니 활짝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빨간 동상 자국이 여기

저기 나 있었다. 노르웨이의 혹독한 기후에 여자들의 피부

가 심하게 상하는 것 같아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. 나는 친

절한 그녀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쓸쓸하고 고적한 베르겐후

스 성터를 떠났다. 

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
